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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 태 현 한 창 수 김 보 영†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방임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 정서문제 변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학대․방임경험과 정서문제 변화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과 교사관계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중1 패널의 최근 2개년도 데이터(6차년도, 7차년도)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 증상 등의 정서문제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

아존중감과 교사관계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교

사관계가 학대․방임과 정서문제 변화량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학대경험과 교사관계의 상관계수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

로의 회귀계수는 반대 방향으로 유의하여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후기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방임, 학대, 정서문제, 자아존중감, 교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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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 부모로

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지속되어옴에도 불구하

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아동학대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신고 건수는 총

29,674건으로 전년 대비 54.5%가 증가했다. 그

런데 이 중 6,273건은 만 13세에서 17세의 청

소년이 대상인 신고로 전체의 33.6%에 달했으

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26%, 폭언을 경험한 청소년은 31.3%

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정 내 체벌

및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폭력적 훈육 위

험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최창욱, 2018). 이

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방

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 등의 부적절한 양

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서적․행동

적 문제를 겪는다. 먼저 부모의 학대와 방임

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주요한 요

인임이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3; Kilpatrick 등,

2003). 또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의

사회적 장면에서의 위축된 심리적․신체적 상

태를 유발한다. 사회적 위축은 스스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사회적 상호작

용을 멀리하는 행동을 일컫는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

령기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Bowker, Nelson, Markovic, & Luster,

2014),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할

수록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조

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더불어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증상 발

현을 증가시킨다. 신체화란 뚜렷한 신체적 문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증상과 고통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신체

적 질병으로 귀인하여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Lipowski, 1988). 특히 청소년

기는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변

화하는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감을 겪

는 시기로, 자신의 감정을 신체증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다(Fritz,

Fritsch, & Hagino, 1997; Silber & Pao, 2003). 이

렇게 신체화 증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

현하는 청소년은 또래 관계 내에서 회피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또한 학업 수행에도 어

려움을 겪는 등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현균, 2003),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

험한 청소년들이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균, 2002;

Brown, Schrag, & Trimble, 2005).

학대와 방임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문제 증

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

내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친다는 보고 또한 지속적으로 있었다.

권자영, 안동현, 이정숙의 연구(1992)에서는 심

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집단과 비교적 약한

학대를 받거나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

하였는데, 학대 집단에서 문제 행동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심지어 정신과 내원 환아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학대의 영향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모의 학대

와 방임은 자기 체계 손상을 일으키고(권경인,

정미정, 2017; 김은희, 이인혜, 2016), 내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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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자극하여(이태영, 심혜숙, 2011), 청

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정서적 문제와 대인

관계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대와 방임이 그 경험으로부터 시간이 지

난 후 적응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회피

/도피 대처방식을 형성하는 등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학대 및 방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

해서는 정서문제와 부적응이 일어나는 구체

적 경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이

하나의 가설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

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개념에 포함된 자신의

자질과 특성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적응

과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APA,

2015). 아동 및 청소년기는 정서와 심리를 포

함하는 생활 전반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이때

의 경험은 발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nglish, 1998),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와 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

는다(임양미, 2018; Keizer, Helmerhorst, & van

Rijn-van Gelderen, 2019).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

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방치되는 경험을 한 자

녀의 경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지 못한

결과로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고 낮은 자

아존중감을 지니게 된다(신지현, 강현아, 2018;

Cerezo & Frias, 1994).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

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높은 우울과 불안과 관련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평화, 이경상, 2018;

우수정, 2017), 사회적으로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하고(신지현, 강현아, 2018), 신체증상

수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향, 김

형모, 201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시기이다. 학교에서의 적응

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데(남

영자, 박태영, 2009), 자아존중감은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원재순, 김진숙,

2016). 특히 청소년기는 교사와의 교류가 증가

하는 시기로서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적응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신효정, 최현주, 2016). 여러 경험적 연

구에서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들이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낮고 교사와 원활

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안혜

진, 2016; 이충권, 양혜린, 2017), 이를 자아존

중감의 저하와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학대나 방임을 겪은 청소년들은

정서적 위로나 안정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다(이윤아, 최진아, 2015). 그 결과 정서와 행

동 등 자기(self)를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

달하지 못하고, 학교와 같은 사회적 장면에서

의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Shields, Cicchetti,

& Ryan, 1994). 또한 학대와 방임은 자기 자신

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내적작동모델을 발

달시키게 되는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

향을 미쳐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

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osen, 2016).

따라서 학대와 방임이 부정적인 교사관계

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

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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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울을 예측했고(이봉주, 손선옥, 김윤지,

2015),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위축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했으며(김성수, 2013), 교사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집단에서 정서문제가 감소하

는 양상이 나타났다(정현희, 2016). 따라서 자

아존중감과 더불어 교사와의 관계의 질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제 중 하나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소

년은 발달해 감에 따라 개인의 적응에 대한

부모와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하는데(황창순,

2006),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부모애착은 유의하지 않았

지만 교사 애착이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은민, 2010). 따라서 후기 청소년들

의 적응과 정서문제를 이해하고 더욱 실질적

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교사관계는 주요 변인이 아닌 학교

적응의 하위 요인으로서 연구된 경우가 다수

이며, 특히 과정변인 보다는 적응의 결과변인

으로서 연구된 결과들이 많다(백욱현, 손현규,

2004; 이윤아, 최진아, 2015). 청소년기에 학교

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개인 내

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요인 또한 고려하여

학대와 방임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울

증상으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27.1%로 조사되었고(통계청, 2019), 후기 청소

년(15-19세)의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 2014년

에서 2018년 사이 5년 동안 각각 약 54%가량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후기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날로 더 심각해

짐에 따라 문제 발생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고 개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작업이

시급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상관을 밝히는 데에 그쳐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히기 힘들다

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의 부적절한 양육이 청소년의 정서 문

제와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로를 탐색할 필요

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대와 방임의 고통 속

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

들이 더 안녕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2시점의 단기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서적 문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정서

적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 개입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선행연

구에서 밝힌 바를 토대로 청소년이 지각한 학

대와 방임 경험이 정서적 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관

계 요인인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정서문제의

변화와는 정적상관을,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

와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남태현․한창수․김보영 /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385 -

가설 2.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정서문제

변화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가 순차

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

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전

국의 중학교 1학년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

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선정된 2,351명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

년에 걸쳐 추적조사 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

료인 2015년(6차년도, 고등학교 3학년)자료와

2016년(7차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료를 본 연

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6차년도 설문에 응

답한 대상 중 남자는 1,041명(44.3%), 여자는

1,015명(43.2%)이었으며 결측응답은 295명

(12.5%)이었다. 이들 중 2,015명(85.7%)가 재학

중, 41명(1.7%)는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하

였다. 7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대상 중 남자는

927명(39.4%), 여자는 954명(40.6%), 결측응답은

470명(20%)였다. 졸업 후 신분으로는 대학교

재학이 1,348명(57.3%), 취업이 197명(8.4%), 무

직이 331명(14.1%), 고등학교 재학이 5명(0.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방임

본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은 KCYPS 연구진

이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척도 중 일

부를 참고로 구성한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

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내가 많이 아프면 적

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렇다(1점)에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 까

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학대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KCYPS 연구진

이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척도 중 일

부를 참고로 구성한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

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

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

채점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학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1965)

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

과학연구소(2000)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내

용은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나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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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까지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자아

존중감을 의미한다. 10개의 문항 중 일부 문

항은 역채점 하여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교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KCYPS에서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문항 이며 문항

내용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역채

점 하여 분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합

치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우울

정서문제 중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

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에

서 우울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

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

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척도이며 전 문항 역채점 하여 활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차년도 .88, 7차년도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정서문제 중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하

여 KCYPS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

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연구진이 문항을 수

정한 것으로 활용하였다. 총 5문항이며 문항

내용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여 활용하였다. 높은 점

수는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을 의미한다. 척

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차년도 .89,

7차년도 .90으로 나타났다.

신체증상

정서문제 중 신체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KCYPS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조붕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문항이며 문항 내용은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피곤하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모든

문항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차

년도 .85, 7차년도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결측치(Missing Data)는 EM알고

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방법으로 처리하였

다. 다음으로,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인할 수 있는 측정

변인들을 생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그 후 SPSS 23.0을 활용하여 측정변인들의 기

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는 Mplus 7.0을 활용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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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

해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변인을 이용해 만든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어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예측

변인과 준거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매개

변인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의 적합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구

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모수 추정법으로는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Curran, West 그리고 Finch(1996)의 제안에 따라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 측정치들의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으로 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체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뒤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모형화한 구

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

로는 와 CFI, TLI, 그리고 RMSEA와 SRMR

을 사용하였다.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

는 단점 때문에 CFI와 TLI 그리고 RMSEA와

SRMR을 함께 고려하였다. CFI와 TLI는 .95이

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6 이

하, SRMR은 .08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

단한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절차를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래핑 절차는 간접효과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아래 유의성 검

정을 실시하는 델타방법(Sobel’s test)보다 정확

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을 가능케 하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영, 2016).

본 연구는 1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활용함으

로써 정서적 문제의 개인 내적 변화에 관심을

두었기에 우울과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의 변

화량을 준거변인의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변화량 측정변인으로는 회귀식에서 시점 1의

측정치를 예측변수로, 시점 2의 측정치를 준

거변수로 투입하여 산출되는 표준화된 잔차

점수(standardized residual scores)를 활용하였다.

이 때 표준화된 잔차 점수가 양수라면 변인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음을, 음

수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음을 의

미한다(Smith와 Beaton, 2008).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관계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

임은 학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r=.30, p<.001), 정서문제 변화량과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

p<.05). 반면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와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자아존중감: r=-.33, p<.001, 교

사관계: r=-.24, p<.001). 학대도 마찬가지로 자

아존중감 및 교사관계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r=-.29, p<.001, 교사관계: r=-.10,

p<.001). 자아존중감은 교사관계와 유의한 정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88 -

적 관계를 보였으며(r=.31, p<.001), 정서문제

변화량은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와 유의한 부

적 관계를 나타냈다(자아존중감: r=-.10, p<

.001, 교사관계: r=-.14, p<.001). 한편 학대와

정서문제 변화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측정모형 검정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

(two-step approach)중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55)=223.644, p<.001, CFI=.986, TLI=.981,

RMSEA=.036, 90% CI=[.031-.041], SRMR=.022

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

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 추정치(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범위는 .59∼.90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9이하로 나

타났다(표 2. 참조). 위 결과를 통해 수렴타당

도와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Kline, 2016).

구조모형 검정

측정모형의 검정 결과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추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

였다. 먼저 구조모형(그림 1)의 적합도는 

(55)=223.644, p<.001, CFI=.986, TLI=.981,

RMSEA=.036, 90% CI=[.031-.041], SRMR=.022

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방임에

서 자아존중감(=-.33, p<.001), 교사관계(

=-.23, p<.001)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인식된 방임 경험의 수

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자아존중감과 교사관

계 수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에서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N=2351)

1 2 3 4 5

1. 방임 - 　 　 　 　

2. 학대 .30*** - 　 　 　

3. 자아존중감 -.33*** -.29*** - 　 　

4. 교사관계 -.24*** -.10*** .31*** - 　

5. 정서문제 변화량 .05* .02 -.10*** -.14*** -

M 1.91 1.60 2.92 2.96 .00

SD .47 .56 .43 .55 1.00

왜도 .07 1.24 .03 -.29 -.09

첨도 1.14 1.89 .31 .93 1.13

주.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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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직접 경로 또한 유의하

였으며(=-.19, p<.001), 이는 인식된 학대 경

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반면 방임과 학대에서 정

서문제 변화량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서 교사관계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였다(=.27, p<

.001).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관계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08, p<.01)과 교사관계(=-.14,

p<.001)에서 정서문제 변화량에 이르는 직접경

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

중감과 교사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문제

의 변화량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편, 학대와

교사관계는 그 상관관계가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경로의 회귀계수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9, p<.01). 위 결과와 같이 변인 간 상관계

수의 방향과 경로계수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

나는 것은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음을

시사한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간접효과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고자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식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지정한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

개였으며, 신뢰구간은 편향 조정 방법(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방임과 학대에

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정서문제 변화량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방

그림 1. 구조모형 경로계수(표준화 계수)

주.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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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학대가 교사관계를 통해 정서문제 변화

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학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으며, 다음 자아존중감이 교사관계를

거쳐 정서문제 변화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임

과 학대 모두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를 거쳐

정서문제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효과 검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구조 모형에서 학대

와 교사관계에 있어 상관계수의 방향과 회귀

계수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인으로 인한 억제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억제효과를 탐색하였다.

먼저 교사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설정된

방임, 학대, 자아존중감 각각의 직접효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대와 방임, 자아존중감

의 순서로 추가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계수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에서 교사관계로 가는 직접효과(=-.10,

p<.001)는 방임과 자아존중감이 통제되었을 때

오히려 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변화하였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9, p<.01). 또

한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대와 교사관

계의 직접효과를 포함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방임과

자아존중감에 의한 억제효과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Gaylord-Harden,

표 2. 간접효과 검정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경로 B S.E. 
95% CI

하한값 상한값

방임
⇒

자아

존중감
⇒

정서문제

변화량

.028* .012 .028 .008 .054

학대 .013* .006 .016 .003 .025

방임
⇒ 교사관계 ⇒

정서문제

변화량

.032*** .009 .032 .017 .052

학대 -.010* .004 -.013 -.020 -.004

방임
⇒

자아

존중감
⇒ 교사관계

-.065*** .011 -.091 -.089 -.047

학대 -.030*** .007 -.051 -.045 -.018

자아

존중감
⇒ 교사관계 ⇒

정서문제

변화량
-.023*** .006 -.038 -.037 -.013

방임 ⇒
자아

존중감
⇒

교사

관계
⇒

정서문제

변화량
.012*** .003 .012 .007 .021

학대 ⇒
자아

존중감
⇒

교사

관계
⇒

정서문제

변화량
.006** .002 .007 .003 .011

주.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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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ningham, Holmbeck, 그리고 Grant(2010)는

억제효과를 하나의 예측변인의 오차 변량을

다른 예측변인이 억제하여 기존 예측변인의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증가하는 현상

이라고 설명한다. 즉, 하나의 예측변인과 추가

로 투입된 예측변인 간의 공변량이 기존의 준

거변수와 관련 없는 예측 변인의 오차 변량을

줄어들게 하고, 예측 타당도는 증가시켜 변인

간의 실제적인 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게 만

드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의 변량 중 교사관

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변량을 방임과 자

아존중감이 억제하여 더 실질적인 학대와 교

사관계의 관계성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정서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년 간격으로 2

차례 수집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한 특정 시

점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 미래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아

존중감과 교사와의 관계를 매개로 정서문제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직접․간접효과

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임은

정서문제 변화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와는 유의

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소선숙 등 2013;

이윤아, 최진아,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

이 일정 시간이 지난 미래의 정서문제와도 유

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학교생활의 적응적인 요소 중 하나인 교사와

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지현, 강현아,

2018; Ban & Oh, 2016). 학대 또한 자아존중감

과 교사관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냄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Greger

등, 2017). 반면 학대와 정서문제 변화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

년의 지각된 학대가 직접적으로는 정서문제와

상관이 없고,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림 2. 방임과 자아존중감의 억제효과 검정(표준화 회귀계수)

주. ***p<.001, **p<.01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92 -

연결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윤희, 구자연,

김현경, 2018)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는 서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두

변인은 모두 정서문제 변화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아존중감과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정서적 문

제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신효정, 이문희 2014;

Fredriksen, & Rhodes, 2004). 특히 정서문제 변

화량 보다 앞선 시점에서 측정한 두 변인 모

두 미래 정서문제 변화량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서문제 경험에

대한 선행요인이자 보호요인으로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Ciarrochi, Heaven,

Davies, 2007). 위 결과를 통해 가설 1이 부분

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대․방임 경험과 정서문제 변화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의 순차

적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가설 2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방임과 학대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

고, 정서문제 변화량에 이르는 간접효과만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가

변인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

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윤아, 최진아, 2015;

Karakuş, 2012)과 맥락을 같이하며, 손상된 자

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

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선행 연

구를 지지한다(박애리, 2014).

청소년은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한다(Ojane & Perry,

2007). 따라서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가치 없

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

능성이 높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또

한 부모와의 질 낮은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부

정적 내적작동모델은 부정적인 자기 및 타인

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켜 타인과의 원활한 관

계맺음을 어렵게 한다(Rosen, 2016). 이와 더불

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은 개인의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하시켜(Shields, Cicchetti, & Ryan, 1994) 학교

장면에서 규범을 지키거나 스트레스 상황 시

적절하게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교사와의 관

계는 악화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로

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 청소년의 내적

안정과 긍정적 자기평가를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하여 교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 같은

적응이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부정적 내적작

동모델의 반복적 경험은 이후 시간이 지난

뒤의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대가 교사관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방임과 자아존중감을 통제했을 때 정적 방

향으로 유의하였고, 학대가 교사관계를 통하

여 정서문제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 또한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방

임과 자아존중감이 교사관계를 예측하는 학대

의 오차 변량을 억제하여 두 변인 사이의 보

다 실제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

다(Gaylord-Harden 등, 2010). 많은 연구에서 부

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교사와의 관계를 어

렵게 하는 위험요인임을 보고하고 있지만(김

희수, 2005; 이충권, 양혜린, 2017; Schwartz &

Davis, 2006), 학대의 경험이 항상 위험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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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Urquiza와 Winn(2003/1993)은 학대

를 당한 청소년이 정서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문제를 안을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부모를 보호하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함으로써 긍정적 경험을 얻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애착의 대상

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전

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

대로 인하여 안정된 애착 형성에 실패한 자녀

들이라 하더라도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대상

과 애착을 이루고자 함으로써 손상된 애착 관

계를 복구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정익중, 박

민아, 2013; Criss, Pettit, Bates, Dodge, & Lapp,

200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경험이

있더라도 다른 대상들로부터의 지지가 주어

지거나, 다른 대상과의 양질의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면 학교적응과 정서적 문제 완화

에 도움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조은정, 2012;

Meehan, Hughes & Cavell, 2003). 이는 일종의

보상효과(compensatory effect)로서(정익중, 박민

아, 2013), Kohut(1984)의 자기대상(selfobject) 이

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Kohut

(1984)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에 걸쳐 정서적

생존을 위한 자기대상을 필요로 한다. 비록

양육자로부터 필요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적

절한 자기대상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자기대상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감과 교정적

정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자아존중감

(self-esteem)의 회복과 자기 통합(self-cohesion)이

가능하다(Gabbard, 2014).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억제효과를 가

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

적으로 더 확인해볼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학대 경험과 교사의 관계가 어떤 변인을

통해 더 설명될 수 있는지,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하는 조절변인은 어떤 것이 있

는지 그 기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

년이 발달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문제에

선행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봤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정서문제를 종단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후기 청소년의 정

서문제의 변화에도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함

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방법의 적절치 못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변인일 수 있고, 이후 성인 초기의 정서문

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부모들이 맺는

자녀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후기 청소년의 안

녕에도 양육 태도가 중요함을 학습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미래의

정서문제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문제의 종단

적 변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의

매개역할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내적 성숙과

학교 적응이 정서적 어려움의 주요한 예측변

수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개입의 가능성을 밝

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종단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직

접적으로 정서 문제 변화에 영향을 주기보다

는 매개변인들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드러났다. 이는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

과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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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을 위한 개입 시 매개 변인들의 역할

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부정

적 양육 자체를 개입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녀

의 개인 내적 속성과 현재 맺고 있는 관계적

측면을 개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

적인 정신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

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변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

한 가치감 회복과 학교 적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며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뿐

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게 된

다(Schmidt, 2003). 이때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

년의 발달 및 학교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환경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김민성, 신

택수, 허유성, 2012). 비록 부모의 방임과 학대

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교사 및 학교

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혜진, 2016), 학교상담자 및 교사들이 청소

년들의 양육환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는 청소년 학대 문제

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

년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이를 위해 학생-교사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적응과 발달적 맥락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정책적 차원에

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교사와의 관계

에서 억제효과가 존재함을 밝히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했다는 데 또한 그 의의

가 있다. 학대경험과 교사관계 간의 직접경로

와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경로의 부호가 다

른 것은 두 변인 간의 실제적 현상을 반영하

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경험

이 학교 적응과 정서적 안녕에 있어 구별되는

요인일 수 있음을 현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와 교

사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인과 경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변인 간의 관계양상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군집분석이나 잠재프로파일분

석(Latent Profile Analysis) 등과 같은 사람 중

심(Person-centered)접근을 활용하여 학대를 경험

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계층과 특성들을 살

펴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

인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해 측

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표면적으로 또

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

항에 영향을 받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혼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나

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

찰연구나 실험연구 등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문제 변화에 있어 부모의 양육

방식, 자아존중감, 교사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

에 그쳤기 때문에 추후 다른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요소들이 정서문제 변화와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시간에 따른 정서문제 변화량을 살펴보았

으나 두 시점에 걸친 자료만을 활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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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시점에서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시점에 걸쳐

동일한 학생의 개인 내적 변화량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봤다는데 큰 시사점이 있으며,

후기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

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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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neglect and abuse by parents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Tae Hyun Nam Chang Soo Han Boyoung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by parents affect self-respect,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variance of emotional problem. Also we verified whether self-respec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mediates relation between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and variance of emotional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buse and neglect appear to have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somatic symptoms. Furthermore, youth who

have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have difficulties in self-respect and relation with teachers. Second,

self-respec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relation between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and variance of emotional problem. Third, although relation between abuse and neglect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present positive correlation,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e

direct path are significant in the opposite direction, resulting in a suppression effect. Finally,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Neglect, Abuse, Emotional problem, Self-esteem,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